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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미국처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캐나다인들은 자국 공무원들에게 노조비 지급 및 노조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함

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한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

결(Janus v AFSCME)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연방 또는 지방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산업에서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제자리 걸음은 자국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확대된 근로자 

선택권은 노조 지도자들이 노조원들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고, 고용 기회를 

늘리고, 더 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그들의 내는 노조비가 정치적 활동을 포함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과 노조비 완납이 포함되어 있는 고용 조

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노조비 완급이 합헌이라는 판결

을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최저 고용 기준은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고

용주의 역할이 분명한 것에 대한 회비만 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의 노조원들은 정치활동(즉, 정당에 대한 기부)에 사용되는 노조의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주들이 연방법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근로자들이 노조비 

납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이후 6개 주에서 전면적 폐지를 허용



하는 이른바 “근로권법(right-to-work law)”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

지만 미주리 주는 최근 근로권법을 통과시킨 28번째 주가 되었다. 

 

캐나다는 근로자의 선택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미국에 훨씬 뒤쳐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

권이 부여될 때, 노조 지도부는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노조 지도

부는 노동자들의 선택이 늘어남에 따라 노조가 회비를 정당화하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설

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조 지도자들은 근로자들의 노조비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

으며, 그들은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대하는 강한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근로권법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권법 관할의 노조원들은 다른 주에 있는 노조원들처럼 노조 대

표의 효율성에 만족하고 있다. 

 

게다가 더 많은 연구 결과는 근로권법이 일자리 기회의 증가와 더 건실한 경제로 이어진

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조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의 근로권법은 국가 수준의 경제 생산이 1.8% 증가하고 고용 수준이 1%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선례를 따른다면 캐나다 근로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점으로는 노조의 책임 강화, 기회 확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canada-should-follow-us-example-and-give- 

workers-more-choice 


